
 

MIRACLE은 찍기특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마주할 모든 상황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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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수능을 통한 검증



 case 1. 영어듣기를 놓쳤을 때 선지 선택법

 “ 현 수능체제에서 영어듣기영역은 평균 정답률 70~80% 이상을 

자랑하는 소위 ‘날먹’ 파트입니다. ”

때문에, 보통 많은 학생들이 영어 듣기를 풀 때 뒷부분의 쉬운 문제를 함께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볼 것은, 과연 여러분이 영어듣기를 다 맞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영어 듣기 1문제(2점)을 놓쳤다면, 여러분이 영어듣기와 문제를 병행하면서 얻은 
시간적 이익을 상당 부분 잃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권 학생들에게 더욱 크게 다가오는데, 상위권 
학생들이 독해부분에서 틀릴 문제/못 풀 문제들은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못 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우선 영어듣기를 다 맞고도 남을 실력이 아니라면 문제풀이와 병행하는 
것은 좀 미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듣기 파트를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문제의 유형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유형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만일 1번이 답이라면 많은 
학생들이 2~5번 내용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만일 놓쳤다면 무조건 3~5번으로 찍을 듯합니다.
(실제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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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듣기: 정답(4)-> 앞에서 답을 말하기 힘든 유형

8번 듣기: 정답(3)-> 앞에서 답을 말하기 힘든 유형

9번 듣기: 정답(2)-> 앞에서 답을 말하기 힘든 유형(불일치)

11번 듣기: 정답(2)-> 1번,2번 선지가 모두 자전거와 관련된 구매에 대한 선지

17번 듣기: 정답(5)-> 앞에서 답을 말하기 힘든 유형

21번 독해: 정답(1)-> 앞에서 답이 많이 나오는 유형

22번 독해: 정답(1)-> 앞에서 답이 많이 나오는 유형

23번 독해: 정답(2)-> 앞에서 답이 많이 나오는 유형

24번 독해: 정답(5)-> 앞에서 답이 많이 나오는 유형(불일치)

25번 독해: 정답(4)-> 선지를 역순으로 읽어야 하는 유형

26번 독해: 정답(5)-> 선지를 역순으로 읽어야 하는 유형

27번 독해: 정답(2)-> 선지를 역순으로 읽어야 하는 유형(불일치)

28번 독해: 정답(4)-> 선지를 역순으로 읽어야 하는 유형

36번 독해: 정답(2)-> 1번이 답이면 뒤의 보기를 읽지 않아도 되는 유형

37번 독해: 정답(4)-> 1번이 답이면 뒤의 보기를 읽지 않아도 되는 유형

40번 독해: 정답(1)-> 앞에서 답이 많이 나오는 유형


